
현대시 

이제 시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현대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보기의 기준만으로 시를 읽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읽는’ 것이다. 여기서 반론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현대시는 상징들이 많고 비유들도 많은데 그럼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등등으로 반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물론 상징이 많고 비유도 많지만 이는 본인이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보기>에서 제시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를 

읽고 문제를 풀 때 시의 내용과 문제, 시와 내용과 보기를 연결하며 푸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 협약은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10 시까지 들어가게 했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협약’에 대해 억압적이라는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만큼은 이러한 ‘생각’을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과는 관계없이 ‘보기’와 ‘출제자’가 그 협약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에 

집중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만약 ‘보기’에 그 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다면 아무리 내 생각이 긍정적이더라도 우리는 그 협약을 

부정적인 용어, 즉 △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말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 밑에 예시 문제를 첨부하겠습니다. 

 

 


